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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  수도권 광역철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열차를 운행하며, 유지보수 과정에서 
발생하는 토사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. 과거 토양오염 우려로 인해 철도부지 내 토사의 
외부 반출이 제한되었고, 이로 인해 배수 불량, 분진 발생 등 환경 문제가 야기되었다. 이에 
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환경오염 여부를 분석하고 일부 토사를 건설폐기물로 처리했으나, 
누적된 토사의 완전한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. 본 연구에서는 발생토사의 
환경오염물질 및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순환토사로서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. 시험 
결과, 수도권 철도 발생토사는 토양오염 기준을 충족하고, 노상토 및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
적합한 특성을 보였다. 이를 통해 발생토사의 효율적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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